
1913년지금의송정역맞은편에 매일송정

역전시장 이생겼다. 2016년에는 100년이

넘는역사를강조하기위해 1913송정역시

장 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시작했

다.

오랜시간시장을지켜온 36개상점의간판

글씨, 건물, 색상중하나를남겨옛정취는

살리고 동시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

기가됐다.

1981년에 세워진 연수상회 는 시장 리모

델링 이후 고로케삼촌 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그자리를지켜나가고있다.

한 가지만생각했던게성공비결이에요

고로케삼촌

정승오 황연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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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잡채고로케 매콤매콤돈고추고로케

햄에그고로케

게살크림새우고로케

양파크림치즈고로케

고로케삼촌 은탕종법반죽으로고로케의단점을보완했다.

고로케삼촌 의 정승오(37) 황연(37) 대표

는동갑내기부부로함께일하던호텔에서만나

결혼까지하게됐다.

각 7년, 13년합이20년경력의제빵실력을살

려 1913송정역시장 에제일처음입점한 1호

가게 다.

저희부부는창업을꿈꾸고있었는데높은임

대료에쉽게도전할수가없었어요.그러던중,시

장에서청년상인을모집하는기회가생겨서지금

의가게를열게됐죠.

시장에어울리되전문성을지닌메뉴가무엇일

까고민하던두부부는고로케를만들기로결정했

고, 가게이름역시시장에어울리면서도친근한

삼촌 을붙여짓게됐다.

저희가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발휘해보

고자했어요.둘다제빵사였기때문에그능력을

통해흔하지않은메뉴를고민하게됐죠. 옛날에

엄마손을잡고팥이든고로케와꽈배기를먹었

던추억을떠올려 고로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추억의맛을재현하지만거기에새로운맛을더해

저희만의고로케를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탄생한게살크림새우고로케, 매콤매콤

돈고추고로케, 옛날잡채고로케, 피자야채고로

케, 양파크림치즈고로케, 햄에그고로케 등의 개

성강한 9개메뉴는각자의입맛에맞춰골라먹

기안성맞춤이다.

특히,베스트1위를달성한 게살크림새우고로

케 는아삭아삭하게씹히는통새우가일품으로

훌륭한 간식과 함께 좋은 안주가 되기도 한다.

또, 옛날잡채고로케 는 1980년대 학교를 다니

며먹었던추억의맛이그대로살아있으며,피자

와크림치즈가들어간고로케는젊은이들의입맛

을사로잡는다.

2016년 10월에는인절미꽈배기와돈고추고로

케로제1회 맛깔나는전통시장푸드쇼 에출전해

최우수상을수상하기도했다.

우리고로케를인정해줄까싶었다 는두부부

는기름지고먹고나면속이더부룩해지는고로케

의단점을없애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고로케의단점을없애기위해밀가루를끓인

물에익혀서 72시간숙성시킨다음다시밀가루

로2차반죽을해서만들어요.저희가 탕종고로

케 라고부르기도하는데탕종법은식빵이나떡

에서사용하는방식이라고로케만들때도잘시

도하지않거든요. 경단을 쌀가루에 묻혀서 끓인

다음건져내먹듯이요. 그렇게하다보니탄성이

좋아쫄깃하고기름도많이먹지않으면서오래

보관할수있는제품이나오게됐어요.

두부부역시고로케로명성을떨치는지금과

달리,힘든시기도겪었다.운동을좋아했던정대

표는어린시절태권도와야구를했으나집안형

편으로그만두게됐다. 이후 4년동안직업군인

으로근무하다즐기면서할수있는일을찾아제

빵의길로들어섰다.직업훈련소를통해제빵을

배운정대표는서울유명호텔에서아내황대표

를만났다.그러나다른사람밑에서기술을배우

는일은쉽지않았다. 기술을잘가르쳐주지도

않았고,사람들과의갈등이정말힘들었다 고전

했다.

만들어나눠주는걸좋아했던두사람은부부가

되어 고로케삼촌 창업까지함께했다.

육아와함께병행해야하고의견충돌이있을

때는사실힘들기도해요. 하지만부부이기때문

에말하지않아도서로힘든점을알아주고한곳

을바라보며갈수있기때문에그게저희의가장

큰무기인것같아요.

두부부는의기투합해새로운메뉴개발에도힘

쓰고있다.한창유행중인흑당을비롯해콘치즈

와짬뽕고로케등을연구중이다.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서 출시는 안 됐

다 며 빵과어울리지않을것같은조합중에서

적합한메뉴를찾으려고노력한다 고전했다.

지난해 9월황대표의쌍둥이언니와 2호점을

오픈한두부부의목표는뚜렷했다.

저희는3살, 5살의어린아이가성장해서자기

의아이를데리고 고로케삼촌 을방문할때까지

장수하고싶어요.그렇게시장에서쭉살면서상가

하나를짓는게목표예요.작은가게지만함께의견

을나누고기술을나눠인재육성에앞장서고싶습

니다. /이보람기자

호텔에서만나결혼 창업까지함께

1913송정역시장 제1호입점가게

차별화된반죽으로고로케단점보완

정승오 황연 부부는

2016년 1913송정역

시장 1호 입점 가게

고로케삼촌 을 오픈

했다.제빵실력을살려

차별화 된 9개 고로케

를선보인다.


